Passion 시리즈 2
빚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2:1-11)
박신일 목사
훌륭한 예술품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만들어집니다. 빚어진 항아리를 가마에 넣어 뜨거운 온도에서 구워내면 금이 가거나 모양이 뒤틀리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은 깨뜨려 버리고 온전한 것들만 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최고의 작품으로 빚으셨고, 태어날 때 아름다웠던 우리가 깨어졌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1.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빚으십니다.
여호수아 2:1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라합은 창녀의 삶, 즉 깨어진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간 것은 그곳이 정보 수집이 쉽고 성벽 위에 있어 탈출에 편리하다는 실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무너져 있는 인생을 사는 라합에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기회와 변화의 기회를 주십니다.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라합은 거짓말을 하고,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끌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10절에서 라합이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홍해를 갈라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를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이들의 만남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라합을 빚고 계셨던 것입니다.
2.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bookmark: _GoBack]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11:31),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도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는 라합이 요구한 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린 라합의 집에 머문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서에서는 더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후에 라합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계보 속에 라합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가나안 여인 라합이 유대인과 결혼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길을 계속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 다음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3.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라합은 기생으로 일생을 마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더 이상 기생으로 살지 않고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